
한국의 일반국민과 전문가 집단 안보의식 비교

■ 전문가집단, 국제질서와 한반도 안보에 미국의 역할 강조

전문가, 미국의 세계경찰 자격 인정 51%, 현실주의적 전쟁관 

한국의 전문가 집단과 일반국민 모두 미국의 전문가 및 일반국민에 비해 미국이 

행하는 세계경찰로서 역할을 수용하고 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미국이 세계경찰로

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 51%가 찬성하고 있다. 한국의 일반국민들도 

이에는 못 미치지만 44%가 이에 동의하였다. 하지만 미국 CCFR 여론조사결과는 

같은 문항에 대해 일반국민의 20%와 오피니언 전문가의 18%만이 찬성입장을 표명

함으로써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악화되는 이라크 전황 등으로 미국

의 국제적 책임에 대해 부정적 태도가 확산된 반면 한국의 전문가들은 최근의 국제

관계가 미국의 힘(Power)에 의해 좌우되는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이 그 역할을 과도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비판에는 전문가 집단(78%)과 일반국

민(74%)에 큰 차이가 없었다.  

한국 전문가의 현실주의적 태도는 전쟁의 정당성 및 미국의 핵무기 사용에  대

한 인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외부 위협에 대한 군사력 행사에 대해 일반국민의 

경우 ‘선제공격을 포함한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30%에 

달한 반면, 여론 주도층은 ‘상대국가의 군사적 공격이 임박’하거나(43%), ‘선제공격

을 받았을 시’(45%)에는 전쟁을 벌일 수 있다고 본 반면, 6%만이 ‘무조건적인 전쟁

반대’의 입장을 지지하였다. 핵에 대해서도 일반국민이 미국에 의한 핵무기사용 가

능에 대해 60%가 ‘무조건 반대’입장을 취한 반면 전문가는 52%가 ‘핵무기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 관련 그래프들 

미국의 세계경찰자격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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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세계경찰로서 과도한 역할

78
74

80

50

60

70

80

90

한국전문가 한국국민 미국국민



미국 핵무기 사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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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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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현재의 한미동맹은 위기다’, 일반국민, ‘아니다’

한미동맹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도 전문가과 일반국민 사이에 상당한 시각차

가 존재한다. 일반국민이나 전문가 공히 미국이 한국의 안보와 국익실현에 있어 관

건적 역할을 한다는 인식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가장 

협력해야 할 국가로서 미국에 대해 일반국민(53%)과 전문가(79%) 모두 미국을 일

순위로 꼽았고, 중국(국민24%, 전문가13%)이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일반국민의 

60%(더욱 강화 6%, 현수준유지 54%)와 전문가의 70%(더욱 강화 19%, 현수준유

지 51%)이상이 ‘통일이후에도 한미동맹이 유지 혹은 강화’를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주한미군 감축과 재배치로 나타나는 주한미군 변환(transformation)

과정에 대해서는 양 집단간 평가가 갈라진다. 우선, 지난 9월 3,600여명의 주한미

군의 이라크 차출을 계기로 가속화되고 있는 주한미군 감축과 재배치 과정에 대해 

전문가의 경우 상당한 불안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반국민들의 경우 안보공백

으로 여기지 않는다. ‘주한미군의 1/3 감축 계획이 안보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

에 대해 일반국민의 40%(다소부정34%, 매우 부정적6%)에 불과한 반면, 한국전문

가들의 경우 무려 67%(다소 부정적59%, 매우 부정적8%)가 부정적으로 평가함으로

써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평가가 현저히 대비된다. 일반국민에 비해 전문가들은 주

한미군의 수의 감축이 미군의 신속대응능력의 향상을 가져올 것이라는 입장에 동의

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한미군 수의 감축과 후방으로의 재배치가 결국 대

북억지력의 약화로 귀결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참여정부 하에서 한미관계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도 일반국민의 경우 31%

만이 과거에 비해 악화되었다는 응답을 했지만, 전문가들의 경우 무려 70%가 악화

되었다고 응답해 일반국민에 비해 비판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즉 전문가들은 일반국민에 비해 현재의 한미동맹을 위기로 해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관련 그래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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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이후 한미동맹 유지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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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1/3 감축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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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이후 한미관계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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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집단과 일반국민, 대북 군사조치는 반대

미국에 대한 인식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여준 전문가과 일반국민이 대북인식에 

있어서만큼은 공통된 인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북한 핵문제에 대해 

양 집단 공히 상당한 위협을 느끼지만, 그 해법으로서는 북미간 대화를 통한 해법

을 가장 선호하고,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도 궁극적으로는 외교적으로 해결될 것이

라는 같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우선, 일반국민의 75%가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응

답자의 88%(매우 심각 39%, 약간 심각 49%)가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전문가

집단은 62%가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북한의 핵무

기에 대해 79%(매우 심각 40%, 약간심각39%)가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 양 집단 

모두 대다수가 북핵문제에 대해 우려와 위협을 느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해결방식에 있어서도 전문가와 일반국민 공히 ‘북미간 대화’를 가장 현실 가

능한 해법(일반국민 50%, 전문가 55%)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북한에 대한 ‘외교적 

압박수단’(국민26%, 전문가 26%)과 ‘경제재재’(국민21%, 전문가11%)가 그 뒤를 이



었다. ‘군사적 조치’를 지지한 응답자는 전문가4%, 일반국민의 3%에 불과하여 북한

에 대한 강경정책 및 군사적 행동에 대해서는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북한 핵문제의 해결전망에 대해서도 한국전문가와 일반국민의 다수(각각 53%, 

52%)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협상을 통해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 것’으로 전

망하였고, 반대로 ‘북한이 핵개발을 지속함으로써 군사적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

는 입장은 전문가의 21%, 일반국민의 19%에 불과하였다. 

결국 전문가 집단의 여론조사 결과는 전문가들이 일반국민에 비해 국제질서 및 

한미관계에 대해 현실적 태도를 보이면서도 북한핵문제 있어서는 일반국민과 마찬

가지로 대화와 타협의 외교적 해법을 선호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기본적

으로 북한 핵문제로 인한 위협 못지않게 북한에 대한 강경대응이 자칫 새로운 군사

적 충돌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공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관련 그래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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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무기에 얼마나 위협느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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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핵 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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